
S K글로벌, 바이오사업 관심표명

SK글로벌이 2002년에는 신규사업에 적극 나선다.

SK글로벌은 2월18일 SK텔레콤 지분 매각을 통해 최근 마련한 8500억원을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 차입금 상환을 통해 현재 213%인 부채비율을 2002년 말까지 100%대로 끌어내려 연간

400억-5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신규사업 투자는 바이오 및 게임산업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SK글로벌은 2001년 11월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세가, 타이완기업 에이서 등과 합작 설립한 엑사이도(X-SIDO)의

PC용 게임 온라인 배급사업을 국내에서 하반기부터 벌일 예정이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인 X박스 국내 유통사업권을 따내는 것을 추진중이며 캐릭터, 게임

개발 등 게임관련 부대사업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SK글로벌은 2-3년 이내에 게임관련 분야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SK글로벌은 이밖에 DVR, 위성방송 셋톱박스, 이동통신 중계기, 초고속 인터넷 장비, DNA칩 등 통신 및 바이

오 관련 신규사업을 적극 펼쳐 2002년 8200만달러, 2003년에는 2억40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각각 올릴 계획이다.

벤처 투자도 지속해 2001년 17사에 120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2002년에는 20여개 사에 15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

다.

SK글로벌은 SK텔레콤 주식 매각과 관련, 650만주 중 310만주를 교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매각함으로써 SK텔

레콤 주식 취득원금(약 8000억원)을 이미 모두 회수했으며 나머지 340만주를 매각하면 예상되는 1조원 가량은 모

두 수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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